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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선발 출전'  뮌헨, 볼프스부르크 원정서 1-0 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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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AP/뉴시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2026.05.03.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선발 출전한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

이 볼프스부르크에 진땀승을 거뒀다.

뮌헨은 10일(한국 시간)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폴크스바겐 아레나에서 열린 볼프스부르크와의 2025~2026시즌 독일 분데스

리가 3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이겼다.

지난달 20일 30라운드 만에 우승을 조기 확정한 1위 뮌헨(승점 86)은 리그 무패 행진을 14경기(11승 3무)로 늘렸다. 

반면 3경기 무승(2무 1패)에 빠진 볼프스부르크(승점 26)는 16위에 머물렀다.

독일 분데스리가 16위 팀은 2.분데스리가(2부 리그) 3위 팀과 홈앤드어웨이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며, 17~18위 팀은 자

동 강등된다.

뱅상 콩파니 뮌헨 감독은 올 시즌 주전으로 기용 중인 요나탄 타와 다요 우파메카노 대신 김민재와 이토 히로키 '한일 듀오'로

중앙 수비진을 구축했다.

김민재는 전반 11분 침착한 타이밍 싸움으로 아담 다힘을 막아내 역습 위기를 넘겼다.



전반 15분에는 제난 페이치노비치의 왼발 슈팅을 태클로 저지하기도 했다.

 

뮌헨은 전반 36분 월드클래스 공격수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실축으로 아쉬움을 삼켰다.

[볼프스부르크=AP/뉴시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해리 케인. 2026.05.09.

하프타임 이후 뮌헨은 김민재와 레온 고레츠카를 빼고 우파메카노와 콘라드 라이머를 투입하면서 후반전을 시작했다.

뮌헨이 팽팽했던 균형을 깼다. 후반 11분 마이클 올리세가 중앙으로 파고든 다음 환상적인 왼발 감아차기로 골망을 갈랐다.

남은 시간 뮌헨은 득점과 실점 모두 기록하지 않으면서 한 점 차 신승을 거뒀다.

한편 뮌헨은 오는 16일 쾰른과 리그 34라운드 최종전을 치른 뒤 24일 슈투트가르트와 DFB 포칼 결승에서 격돌한다.

포칼에서도 정상을 밟을 경우, 김민재는 지난 2023년 뮌헨 합류 이후 4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 > 해외축구
	'김민재 선발 출전' 뮌헨, 볼프스부르크 원정서 1-0 신승

